
3. 분재원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분재 문화의 중심에 있는 오미야 분재 마을의 분재원은 세대를 초월해 

전승된 재배 기술을 살리면서 새로운 바람도 조금씩 불어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분재원은 분재 판매 외에도 주로 정치인이나 의사, 경제계 유력인사 등 부유층이 

소유한 분재의 재배 및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분재원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분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소유자를 위한 

분재의 재배 및 판매와 같은 사업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재원은 개인에게서 

분재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재가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미야의 분재원은 나무의 육성보다 재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분재원은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를 매입한 후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수십 년이라는 기간 공을 들여 살아있는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오미야에 있는 7 곳의 

분재원은 모두 독자적인 방법으로 분재를 재배하고 있어 각기 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 분재 팬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분재 지도를 실시하는 분재원도 있습니다. 


